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9, No. 4 pp. 481-491, 2018

https://doi.org/10.5762/KAIS.2018.19.4.481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481

공급사슬 동적역량, 개방형 혁신, 공급 불확실성이 공급사슬 성과에 

미치는 영향

이상열
부산대학교 대학원 기술사업정책학과  

The Effect of Supply Chain Dynamic Capabilities, Open Innovation 
and Supply Uncertainty on Supply Chain Performance

Sang-Yeol Lee
Dept. of Technology, Business and Policy, The Graduate School, Pusan National University

요  약  역동적이고 불확실하고 복잡한 글로벌 경영환경에서는 공급사슬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역량을 
활용하는 공급사슬 관리가 공급사슬 성과를 결정한다. 개방형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일수록 외부 환경에 대한 접근이 많아지
고 지식 유. 출입과 학습 경험이 누적될 것이므로, 동적역량으로부터 성과를 창출해 내는 데 우위를 점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공급사슬 동적역량, 개방형 혁신, 공급불확실성이 공급사슬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국내 코스닥 상장
기업 178개 기업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나온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공급사슬 동적역량 중 통합과 반응성이 공급사
슬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방형 혁신의 조절효과는 정보교환의 경우는 부(-)의 
효과, 통합, 협력, 반응성의 경우는 정(+)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셋째 공급불확실성을 추가한 3원 상호작용항 중 ‘정보교환*개
방형혁신*공급불확실성’과 ‘통합*개방형혁신*공급불확실성’의 2개 상호작용항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
으로는 첫째, 공급사슬은 개별 기업단위가 아니라 공급사슬 구성 요소들 간에 이루어지는 전체 프로세스의 최적화를 달성해
야 하므로 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동적역량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둘째, 비교적 업력이 짧고 자본력이 열세인 코스닥 
기업에게는 외부 지식을 흡수하여 활용하는 개방형 혁신이 유용하며, 그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동적역량을 그에 맞추
어 개발하여야 하다는 점이다. 셋째, 자원이 제약되므로 경영자는 공급불확실성 수준에 적합하도록 역량이나 개방형 혁신의 
유형이나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본 연구는 횡단면 조사 자료(survey data)를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차 자료나 종단
면 자료를 수집하는 연구가 향후 필요하다. 또한 공급사슬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직내외의 요인을 추가로 분석할 
필요도 있다. 

Abstract  As the global business environment is dynamic, uncertain, and complex,  supply chain management 
determines the performance of the supply chain in terms of the utilization of resources and capabilities of companies
involved in the supply chain. Companies pursuing open innovation gain greater access to the external environment 
and accumulate knowledge flows and learning experiences, and may generate better business performance from 
dynamic capabilities.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supply chain dynamic capabilities, open innovation, and 
supply uncertainty on supply chain performance. Through questionnaires on 178 companies listed on KOSDAQ,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tegration and reactivity capabilities among supply chain dynamic capabilities
have a positive effect on supply chain performance. Second, the moderating effect of open innovation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in the case of information exchange, and a positive correlation in the cases of integration, 
cooperation and reactivity. Third, two of the 3-way interaction terms, "information exchange*open innovation*supply 
uncertainty" and "integration*open innovation*supply uncertainty"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the supply chain needs to achieve optimization of the whole process between supply
chain components rather than individual companies, dynamic capabilities play an important role in improving 
performance. Second, for KOSDAQ companies featuring limited capital resources, open innovation that integrates 
external knowledge is valuable. In order to increase synergistic effec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dynamic capabilities
accordingly. Third, since resources are constrained, managers must determine the type or level of capabilities and open
innovation in accordance with supply uncertainty. Since this study has limitations in analyzing survey data, it is 
necessary to collect secondary data or longitudinal data. It is also necessary to further analyze the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tha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supply chain performance. 

Keywords : open innovation, supply chain dynamic capability, supply chain management, supply chain performance,
supply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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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글로벌 환경의 가속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

여 기업 간 경쟁은 심화되고 있으며 시장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오늘날 경영환경은 매우 역동적이고 불
확실하며 비즈니스 복잡성이 점차 증가하면서 공급사슬 

경영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최근 공급사슬 환경
에서의 주요 이슈는 기업 간 경쟁에서 점차 공급사슬 간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공급사슬에 참여하는 기업들
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공

급사슬의 성과를 높일 수 있으며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강화시킬 수 있다. 자원기반관점(resource-based view)
에서는 기업의 성과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내부적인 

자원이나 역량의 이질성에 의해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환경 불확실성이 높은 경영환경에서는 기
업의 자원과 역량을 통합, 구축, 재구성하는 동적역량
(dynamic capabilities)을 기반으로 하는 경영이 필요하다[1]. 
기업의 동적역량은 예측할 수 없이 급변하는 경영 환

경에서 기업이 보유한 자원들을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

는 역량으로서, 경쟁이 발생하는 산업 내에서 이익을 창
출할 수 있는 경쟁우위의 주요원천이 되며 경영성과와 

같은 기업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불
확실한 글로벌 시장 환경에서 생존을 위해서는 유연성이 

변화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며, 
시장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유연성의 필요성은 더욱 커

지게 된다. 따라서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에서 공급사슬 
상의 주도기업과 참여기업들이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

응하고 공급사슬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동적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2].  
Chesbrough(2003)가 최초로 제시한 개방형 혁신

(open innovation; 이하 OI) 개념은 기업의 연구, 개발, 
상업화에 이르는 일련의 기술혁신 과정에 있어 필요한 

정보, 기술, 인력, 사업화 ,역량 등을 자체적인 내부 기술
혁신을 통해서만 확보하지 말고 외부 R&D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확보하고자 하는 필요성에 의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OI는 내부 혁신을 가속화하고 혁신의 외부 
이용을 위한 시장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인바운드

(inbound) 및 아웃바운드(outbound) 활동 모두를 사용함
을 의미한다[3]. 인바운드 활동에는 기술 개발 및 외부 
네트워크 파트너로부터의 외부 지식을 탐구하고 통합하

는 것이며, 아웃 바운드 활동에는 외부 채널을 통한 내부 

개발 아이디어 또는 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기술 활용역

량이 포함된다. 
Laursen and Salter(2006)는 OI가 과도하면 기업 성

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3], 
OI의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그 결과가 일치하지 않고 있
다. 이러한 연구 결과의 불일치는 추가적인 요인을 고려
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다수의 학자가 OI 과정에서 
동적역량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Lichtenthaler and 
Lichtenthaler(2009)는 기업이 OI로부터 이익을 창출하
기 위해서는 외부와 내부의 지식을 역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으며[5], 
Xia and Roper(2016)은 OI를 통하여 새로운 지식을 수
집하더라도 흡수역량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지식의 혜

택을 실현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하였다[6]. 
OI 활동은 기업 내부와 외부 사이의 지식 교류가 원

활히 이루어져 지식 유입 및 유출을 촉진하는 과정이지

만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습득된 지식을 역동적으로 관

리할 수 있는 역량인 동적역량과의 적합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경영성과 향상으로 이어질 수 없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OI와 동적역량 간의 영향관계에 주목하였으
나 각각의 조절 역할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OI 활
동을 많이 하는 기업일수록 외부 환경에 대한 접근이 많

아지고 지식 유출입과 학습 경험이 누적될 것이므로, 동
적역량으로부터 성과를 창출해 내는 데 우위를 점할 것

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OI 수준을 선행변수가 아닌 조절
변수로 두고 분석하게 되면, 동적역량의 여러 요인들이 
성과에 영향을 미칠 때 OI가 그 각각의 경로에 대하여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환경 불확실
성이 높은 경우 동적역량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반영하여 

공급사슬에서 공급불확실성을 조절변수로 설정하는 것

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공급사슬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첫째, 공급

사슬 동적역량이 공급사슬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다. 둘째, OI가 이러한 영향을 조절하는지와 셋째, 공
급불확실성과 OI가 이러한 영향을 조절하는지를 분석하
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2.1 공급사슬 동적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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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개념 

자원기반관점에서  기업의 성과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내부적인 자원이나 역량의 이질성에 의해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동태적 환경(dynamic environment)을 고
려한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기업의 자원과 역량을 통합, 
구축, 재구성하는 동적역량이 필요하다. Schumpeter에 
따르면, 역동적인 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우위를 유
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자원을 재구성해야 한다[7]. 동적역량은 기업이 보유한 
특유의 우위를 갱신하여 내· 외부적으로 존재하는 기술
과 자원 등을 기업의 환경 여건에 맞추어 적절히 적응, 
통합, 재구성하는 전략경영의 주요 역할을 담당한다[1]. 
기업의 공급사슬 혁신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공

급사슬 프로세스 범위 및 처리방식이 변화하고 확대됨에 

따라 공급사슬 참여기업들의 최대 이슈는 공급사슬 간 

경쟁에서의 전략적 경쟁우위를 어떻게 선점할 것인지가 

주요 관심사이다. 즉, 역동적 환경에서 다양한 고객의 요
구를 반영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서는 동태적 환경의 공급사슬을 관리하기 위한 역량이 

필요하다. 공급사슬 관리는 우월한 고객 가치를 창출하
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원료 조달에서부터 제품 

인도에 이르기까지 프로세스의 각 단계를 전체론의 관점

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조직이 공급사슬의 효율
성만을 추구한다면 제품 수명주기의 단축, 글로벌 환경
의 급변 등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없다. 급변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기술의 변화와 고객의 욕구를 

인지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첩한 공급사슬역량(agile 
supply chain capabilities)을 개발함으로써 경쟁우위를 
달성 할 수 있다[8]. 공급사슬 동적역량은 “전체 공급사
슬 활동을 촉진하는데 있어 기업 내․외부의 자원과 역

량을 통합하여 구축하고, 재조정 할 수 있는 기업의 역량
이라고 할 수 있다[9].

2.1.2 구성요소

Teece(2007)는 기회와 위협을 감지하고 기회를 포착
하며 회사의 유형 및 무형 자산을 재구성하는 등의 동적

역량 프레임 워크를 개발했다. 첫째, 감지(sensing) 역량
은 환경탐지(scanning),  학습 및 해석 활동과 관련이 있
다[10]. 공급사슬의 상황에서 감지는 업스트림(upstream) 
및 다운스트림(downstream) 재고, 수요 및 공급 조건, 
생산 및 구매의 정확한 정보를 감시하는 기능이다[11]. 

둘째, 포착(seizing) 과정에서는 기업이 새로운 기회를 
개발하기 위해 시의적절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

다[1,10]. 포착역량은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대처하기 위
하여 공급사슬 관련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역

량으로서 민첩성(agility)과 유사한 개념이다[12]. 공급사
슬의 민첩성이 확보된 조직들은 예측되지 않은 사건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어서 수요와 공급의 동기화를 보다 

잘 이룰 수 있다. 셋째, 매출성장과 경쟁우위를 유지하려
면 기업은 자산과 조직 구조를 재결합, 재배치 및 재구성
할 수 있어야 한다[1,10]. 이러한 재구성(reconfiguring)
역량은 효과적으로 변화에 적응하고 반응하는 공급사슬

의 유연성과 관련이 있다. Lee and Rha(2016)는 Teece
의 감지, 포착, 재구성 개념에 따라 공급사슬 동적역량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13]. 
공급사슬 동적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급사슬 내 

다른 조직과의 협력(collaboration) 증진을 통해 반응적
(responsive) 공급사슬을 개발해야 한다[14]. 공급자, 고
객이 조직 외부에서 수행하는 활동을 효과적으로 연결함

으로써 운영 성과와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Teece
의 감지, 포착, 재구성 개념은 일련의 과정으로서의 동적
역량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기업의 기능별로 

보면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정
보 교환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감지, 포착, 재구성 정보를 
모두 관리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기존의 많은 연구
에서는 공급사슬 동적역량의 네 가지 차원을 정보교환

(information exchange), 공급사슬 협력(collaboration), 
공급사슬 기업 간 활동 통합(integration), 공급사슬 반응
성(responsiveness)등으로 분류하고 있다[2,9,13,15,17]. 
정보교환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자사의 공급

사슬 파트너와 지식을 공유하는 것을 뜻하며[18,19], 공
급사슬 협력은 공급사슬 목표 달성을 위한 기업 간 자원 

공유 및 재배치를 의미한다. 공급사슬 통합은 공급사슬 
파트너 간의 활동 통합을 의미하고[18,20], 공급사슬 반
응성은 공급사슬 참여기업들이 환경 변화에 협력적으로 

반응하는 정도로 측정된다[1,21]. 

2.2 개방형 혁신(OI)

Chesbrough et al.(2006)은 OI는 "내부혁신을 가속화
하고 혁신의 외부 이용을 위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의

도적인 지식의 유입 및 유출"이라고 정의하였다[22]. 
Chesbrough(2003)에 의하면 기업은 자체 아이디어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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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외부 아이디어를 이용할 수 있으며 내부 및 외부 

경로를 통하여 자신의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4]. 이 
개념의 기본 아이디어는 혁신을 향상시키고 가속화하기 

위해 기업이 지식을 의도적으로 유입하고 유출한다는 점

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기업은 다른 기업의 혁신적인 프
로세스 또는 발명을 이용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기업의 
내부 발명품은 파트너십, 라이센싱, 스핀오프(spinoff) 
등을 통해 기업 외부로 이전될 수 있다. 자원기반관점에
서 볼 때, 혁신에 대하여 개방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면 
중소기업들은 다른 기업의 자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제

조시설, 유통 채널 및 고객 기반의 광범위한 사용이 가능
하며 따라서 업력과 규모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그 
대가로 대기업은 소규모 창업기업의 기술에 접근이 가능

하고 외부의 지식과 전문성을 사용할 수 있다[23]. 또한 
외부 파트너로부터 기술 또는 마케팅 자원을 획득하게 

되면 경쟁 업체도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확인

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조직 학습의 관점에서 외부 
혁신에 대한 개방성은 소규모 창업 기업이 외부 전문 지

식을 얻거나 공유할 수 있게 한다. 혁신은 본질적으로 위
험하지만, OI는 기업이 혁신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완화
하는 데 도움이 된다[4,22]. OI는 회사가 외부 지식을 탐
색하고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내부자원을 활

용할 수 있게 한다[24]. 
OI는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유형으로 구분된다. 인

바운드 유형은 기업이 경쟁업체, 정부, 컨설턴트, 대학 
또는 연구 기관 등으로부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탐색

하고 포착할 수 있도록 지식을 의도적으로 유입하는 방

식이다[25]. 인바운드 OI는 기업의 경계를 넘어선 탐색
적 학습 행동으로서 지식 풀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바운드 OI를 수행하는 기업은 새로
운 아이디어와 지식, 새로운 시장 기회 탐색, 문제 해결 
역량 향상이라는 이점을 누릴 수 있다[26]. 반면, 아웃바
운드 OI는 라이센스, 특허권 등과 같은 형태로 내부 아
이디어 또는 기술 지식을 기업 외부로 유출시키는 것이

다.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OI은 상호배타적이 아니다
[25]. 또한 인바운드 OI를 채택하는 기업은 아웃 바운드 
OI를 효과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면서 
동시에 새로운 혁신 기회를 발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4]. 따라서 어떤 유형을 추구하더라도 기업은 지식과 기
술 역량의 가치가 증대될 가능성이 커진다[28]. 

2.3 공급 불확실성

David(1993)는 공급사슬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환
경 불확실성으로 수요 불확실성과 공급 불확실성, 기술 
불확실성을 제시하였다. 환경의 동태성이 높을수록 행동
의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확실성이 감소하게 되는

데, 이는 생존과 성장에 집중하는 기업들의 활동이 상이
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공급 불확실성은 공급업체로부
터 유입되는 물류 활동의 연속성과 관련이 있으며 공급

의 시기와 수량 및 제품의 품질을 예측하기 어려울 경우 

발생한다. 따라서 공급 불확실성은 기업의 상류
(upstream)부분과 관련이 깊으며 이는 공급업체가 얼마
나 일관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공급 
불확실성은 (1)생산이나 물류 활동에서 발생한 문제, (2)
제품의 수량이나 사양에 변화에 신속한 대응 미비, (3)기
회주의적 행동에 의해 발생한다[29].  
제품 생산에 있어 공급사슬 네트워크는 제품에 대한 

고객의 수요를 바탕으로 공급사슬에 있는 여러 계층의 

공급업체들이 지속적으로 부품을 상위로 공급하고 정보

를 교류하면서 운영된다. 이렇게 여러 공급업체와 고객
으로 구성된 공급사슬은 하나의 복잡계 네트워크를 이루

게 되며 그 자체로 복잡성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30]. 복잡성은 공급자가 다양한 제품과 예상치 
못한 고객의 다양한 공급사슬을 연결하는 공급 네트워크

의 광범위한 상호연관성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공급 기반의 복잡성은 공급자와 지리학적 지역과의 관

계, 높은 제품 다양성, 소규모 배치, 영업성과의 높은 기
대치, 높은 위험, 제품과 공정의 광범위한 혁신에 의해 
일어난다[31]. 고객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품의 다
양성이 요구되면서 공급사슬의 복잡성은 더 커지고 있

다. 기업은 급격한 시장 변화와 기술 변화 속에서 영업성
과에 비우호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과 지속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새로운 기술, 새
로운 공급채널, 급격한 시장 변화는 운영 공정과 새로운 
공급사슬 솔루션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 동적역량을 필

요로 한다[32]. 

3. 연구의 설계

3.1 연구모형과 가설

본 연구를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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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감지역량은 선적 정확도, 고객 서비스 및 재고 회전율
과 같은 운영성과를 향상시켜 경쟁 우위를 이끌어 낼 수 

있다[33]. 포착역량을 가지게 되면 기업은 재고를 줄이
고 시장 변동을 효율적으로 상쇄하며 소비자 수요에 신

속하게 대응하고 공급자 및 파트너와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다[34]. 공급사슬 유연성은 비용과 시간의 절약뿐
만 아니라 재고 및 시장 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감소시킬 

수 있다[35]. 따라서 공급사슬 유연성은 운영성과와 전
반적인 조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36]. 공급사슬
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정보교환을 통해 업무 처리에 필

요한 운영정보를 비롯해 경영전략 정보까지 공유함으로

써 공급사슬성과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14]. 공급사슬 상에서의 지식을 감지하고 포착하며 재
구성할 수 있으면 공급사슬의 성과도 향상될 것이다. 이
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공급사슬 동적역량은 공급사슬 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선행 연구를 검토한 결과, OI의 영향에 대한 연구들
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동적역량과의 상

호작용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다수의 
연구자들이 OI와 동적역량 또는 흡수역량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OI에서 내부 및 외부 지식을 결합하는 과정
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37]. 기업이 OI로 이익을 얻기 위
해서는 지식 역량을 역동적으로 개발해야 한다[10,22]. 
기업이 OI를 추구하게 되면 외부 지식 자원을 인식하고, 
동화하고, 활용하는 과정이 중요해진다[38]. Lane et 
al.(2006)은 (1) 탐색적 학습을 통하여 기업외부에 있는 
지식의 잠재적 가치를 인식하고 이해하여, (2) 변형적 학
습을 통하여 유용한 새 지식을 동화하고, (3) 활용학습을 
통하여 동화된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지식 및 이윤을 

창출, 통하여 외부로부터 획득된 지식을 활용하는 기업
의 역량으로서 흡수역량 개념을 제안했다[49]. 이들이 

정의한 흡수역량의 개념 역시 크게 보면 동적역량의 관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OI의 상황이 되면 외부 및 내부 
자원의 포트폴리오가 증가하게 되므로 재조합

(recombination)의 기회가 확대하게 되므로, 동적역량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해진다. OI의 아웃바운드 활동을 수
행하는 회사는 현재의 내부 기술이나 지식에 대한 포괄

적 정보를 축적했을 가능성이 있다[39]. 이러한 상황에
서 지식공유 역량을 갖춘 회사는 기존 노하우를 네트워

크 파트너와 보다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으므로 기존 

지식에 대하여 더 정교한 분석을 할 수 있다. 또한 지식 
습득역량이 우수한 기업은 OI의 아웃바운드 활동에 대
한 지식 기반을 풍부하게 축적할 수 있으므로 성과가 개

선될 수 있다[4]. 인바운드 OI의 성과에 대해서 Cohen 
and Levinthal(1990)은 내부 R&D활동에 영향을 주고 
그 결과 기업성과가 향상된다고 주장하였다[16]. 또한 
인바운드 OI는 혁신성[4], 혁신 성과[3]에 영향을 미친다
는 연구 결과도 있다. 마찬가지로 인바운드 OI를 추구하
는 기업에게도 동적역량이 중요하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였다.  
가설 2 ; OI 수준이 높을수록 공급사슬 동적역량이 공

급사슬 성과에 미치는 정(+)의 영향이 더 커
질 것이다.

급격한 시장과 기술 변화 환경에서 기업은 동적 역량

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성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변

동성, 예측불가능성, 불연속성(discontinuities)에 직면하
게 된다[32]. 새로운 기술, 새로운 공급채널 또는 격렬한 
시장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에게는 운영 공정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공급사슬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동적역량이 필요하다[40,41].  Eisenhardt 
and Martin(2000)과 Helfat and Winter(2011)에 의하면 
환경 불확실성이 커지면 기존 비즈니스를 지원하거나 단

순한 것으로 보이는 기능조차도 중요한 동적 속성을 가

질 수 있게 된다[40.42]. 이러한 기능이 가치를 유지하도
록 하기 위해서는 적응시키거나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

가 있다. Fynes et al.(2004)은 공급사슬 관계의 수준과 
공급사슬 성과 간에 공급 환경의 불확실성이 조절 변수

로 활용되었으며 안정적인 환경보다 급변하는 환경 하에

서 높은 수준의 공급사슬 관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43]. Chen and Paulraj(2008)도 공급 불확실성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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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공급관리 간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44].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공급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공급사슬 동적 역

량과 OI의 상호작용 효과가 공급사슬 성과에 
미치는 정(+)의 영향이 더 커질 것이다.

3.2 변수의 측정

Teece et al.(1997)이 동적역량의 개념을 제안한 이후
[1], 다양한 정의가 제시되면서 동적역량을 측정할 수 있
는 조작적 정의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Wu et al.(2006)은 공급사슬에 필요한 동적역량을 정보
교환, 공급사슬 조정, 기업 간 활동 통합, 공급사슬 반응
성 등의 네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고 측정도구를 개발하

였다[9]. 본 연구에서는 Ju et al.(2016), Lee and 
Rha(2016), Wu et al.(2006), Kim et al.(2006) 등에서 
개발된 측정도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16개 설문 문
항을 이용하였다[9,13,15,17]: 정보교환(협력업체, 외주
업체, 고객들로부터 관련 정보를 모은다, 협력업체에게 
조달, 제조, 배송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거래처로부터 
제품사양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거래처로부터 업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공급사슬 협력(수요
예측과 장기계획을 협력업체와 함께 수행한다, 협력업체
와 사업의 동반자로서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 공급사슬
의 목적과 운영에 대하여 협력업체와 합의가 되고 있다,  
공급사슬의 발전을 위한 개선책을 실행하고 있다), 공급
사슬 통합(협력업체들의 자원들과 데이터에 실시간으로 
접근한다, 필요한 정보를 위치와 관계없이 쉽게 접근하
고 활용할 수 있다, 업무 프로세스가 연동되어 자료를 통
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협력업체와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활용하고 있다), 공급사슬 반응성(시장 환경을 
조사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는다, 사업 우선순위가 
바뀌면  업무절차나 생산 공정을 바꾼다, 예상치 못한 변
화에 쉽게 적응한다, 필요한 협력업체와의 사업 연결이
나 포기를 쉽게 한다). 

OI는 Chesbrough(2003)의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3개 설문 문항을 이용하였다[4]: 외부 아이디어 
및 기술 탐색 노력 정도, 외부와의 기술 교류 및 의사소
통 활성화 정도, 기술혁신을 위한 외부 협력 중요성 인지 
정도. 
공급불확실성은 Chen and Paulraj(2004), David(1993), 

Fynes et al.(2004)의 연구를 바탕으로 선정된 다음과 같

은 4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29,43,44]: 구매요구사항 
충족, 일정한 원자재 품질, 공급업체가 납품하는 주요 원
자재 검사, 공급업체가 납품하는 주요 원자재를 반품하
는 빈도. 
공급사슬성과는 강정배와 문태수(2014), Rai et al.(2006), 

Sanders(2005)의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5개 문항
을 사용하였다[2,18,45]: 제품납품이 정확해졌다; 재고
관리가 쉬워졌다; 재고수준이 감소하였다; 주문 후 인도
까지 걸리는 시간이 감소하였다; 업무처리가 간편하고 
편리해졌다. 
통제변수는 기업규모, 기업업력, 산업유형을 사용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 규모를 전체 종업원 수에 자연
로그를 취하여 사용하였다. 기업업력은 기업의 설립연도 
이후 경과년수에 자연로그를 취해 사용하였다. 또한 산
업유형변수는 7개의 산업으로 구분한 산업더미변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3.3 표본과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설문대상을 공급사슬 참여기업으로 하였으

며, 공급사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직접 회수하
거나 메일, 우편, 팩스 등을 활용하였다. 국내 코스닥 상
장기업 1,000대 기업을 표본으로 하여 2017년 10월1일
부터 11월30일까지 설문지 배부 및 회수가 이루어졌다. 
184개 기업으로부터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회수율은 
18.4%였다. 결측치가 많거나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178개의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응답기업은 기계 24.4%, 
자동차 14.2%, 전기/전자/반도체 16.3%, 화학제품 10.2%, 
조선/철강 4.2%, 에너지 및 자원 4.0%, 지식서비스 26.5%
의 분포를 보였다. 

4. 실증 분석

4.1 신뢰성, 타당성 및 상관관계 분석

측정 도구로서 사용된 설문항목들이 얼마만큼 일관성

을 지니고 있는지를 밝혀내기 위해 신뢰성(Reliability)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동일
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복수의 항목들을 이용하는 경

우이므로, 항목 간의 평균적인 관계에 근거하여 전체의 
항목들을 하나의 개념 측정치로 간주하여 분석할 수 있

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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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신뢰성을 분석하였다. Van de Ven and Ferry(1980)는 
조직수준의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Cronbach’s 
alpha 의 값이 0.6 이상이면 측정 도구의 신뢰성에 별 문
제가 없다고 하였다[46]. Cronbach’s alpha 값이 모두 
0.7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당성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정확히 측정하였는가를 나타내는 개념

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중 본 연구에서는 χ2/df, CFI, TLI, RMSEA 를 이용했
다. 일반적으로 CFI, TLI는 0.90 이상, RMSEA의 경우 
.05 미만이면 우수한 모형으로 받아들여진다[47]. 본 연
구에서는 CFI, TLI가 각각 0.913, 0.895이고 RMSEA가 
0.0486이므로 측정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모델의 적합도 평가 후, 잠재변수에 대한 집
중타당성을 평가해야 한다. 먼저 표준화계수가 모두 0.5 
이하인 항목을 제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협력 2개 항
목(수요예측과 장기계획, 공급사슬의 발전을 위한 개선
책 실행), 통합 1항목(필요한 정보를 위치와 관계없이 쉽
게 접근), 반응성 1개 항목(시장 환경  조사 및 신사업 
기회 탐색), 공급불확실성 1항목(주요 원자재 반품 빈
도.), 공급사슬 성과 1개 항목(재고수준 감소)을 제외하
였다. 

latent 
variables item estimate S.E. AVE CR

information 
exchange

(1)

1 .618

.539 .823
2 .679 .103
3 .601 .102
4 .657 .133

collaboration
(2)

2 .777
.688 .815

3 .777 .295

integration
(3)

1 .701
.562 .7933 .783 .126

4 .661 .105
responsive-

ness
(4)

2 .503
.699 .8683 .923 .092

4 .818 .082
open 

innovation
(5)

1 .560
.568 .7842 .964 .338

3 .513 .227
supply 

uncertainty
(6)

1 -.862
.676 .8512 -.778 .626

3 -.654 .779

performance
(7)

1 .675

.640 .876
2 .670 .112
4 .796 .096
5 .725 .094

Table 1.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mean s.d. 1 2 3 4 5 6

1 3.409 .573

2 3.637 .713 .687

3 3.063 .743 .722 .337

4 3.316 .681 .462 .195 .698

5 3.517 .700 .308 .065* .337 .338

6 3.482 .651 .412 .204 .450 .418 .206

7 3.418 .620 .485 .236 .663 .544 .474 .492

Table 2. mean, s.e., correlations 

 Note : p<.01 except foe * (p=.397)

모든 요인들의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과 CR 값을 계산하였는데, [표 1]에서와 같이, 모
두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나(AVE는 0.5 이상, CR은 0.7 
이상) 집중타당성이 확인되었다. [표 2]와 같이, 각 잠재
변수의 AVE값이 각 잠재 변수들 간 상관계수의 제곱값
보다 크므로 판별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4.2 가설의 검증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조절효과 분석을 위
해서는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s)을  투입하는데, 상
호작용항을 변수들의 곱으로 생성하는 경우 이들 상호작

용항은 기존의 독립변수들과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야기

할 가능성이 있다[48].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모든 변수들의 원자료를 평균집중화(mean 
centering)시킨 후 상호작용항을 계산하였다. 회귀분석
을 실시할 때 변수들의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점검해 본 결과, 그 값이 모두 10 이하로 
확인되어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표 3]에서 모형 1은 공급사슬성과에 대한 통제변수

의 영향을 나타내는데 유의한 통제변수는 없었다. 모형 
2는 모형 1에서 독립변수를 각각 추가 투입하여 회귀시
킨 것으로, 분석모형의 R²를 보면 모형 1에 비해 48.3 % 
(4.8% → 53.2%) 더 잘 설명하고 있고 독립변수 추가로 
인한 ΔR² 에 대한 F는 0.1%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중 통합(β=0.505, p<0.01)과 
반응성(β=0.278, p<0.01)이 공급사슬성과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친다. 공급사슬 상에서 참여 기업들은 불
확실한 환경과 다양한 정보의 요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정보기술 통합을 통해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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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dept. var.; supply chain performance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employees -.137 -.082 -.273*** -.354***

age -.150 -.273*** -.171*** -.134**

industry type included

inf. exch.(a) .024 .069 .041

collaborat.(.b) -.090 -.098 -.085

integration(c) .505*** .304*** .234**

responsive.(d) .278*** .306*** .214**

open inno. (E) .220*** .209**

supply un.(F) .011

a * E -.365***

b * E .265***

c * E .343***

d * E .196***

a * F -.335**

b * F .364***

c * F .393**

a * E * F .457***

c * E * F -.390*

R2 0.048 0.532 0.723 0.794

∆R2 0.048 0.483 0.191 0.071

F for ∆R2 2.633* 38.99*** 20.16*** 5.255***

Overall F 2.633* 24.51*** 31.78*** 25.17***

Note : p < 0.10*, p < 0.05**, p < 0.01***

Table 3. test of hypotheses

리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2]. 공급사슬 반응성
은 변화 지향적인 능력으로 진화 발전하는 고객의 요구

와 경쟁기업의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자원을 재구성

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응성이 높으면 성과가 개선된다

[14]. Teece(2007)가 분류한 동적역량 중 감지역량과 포
착 역량은 운영 성과를 향상시켜 경쟁우위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33,34], 이러한 역량은 공급사슬 통합을 통하
여 배양이 가능하다. 또한 포착역량이 갖추어지면 시장 
변동을 효율적으로 상쇄하고 소비자 수요에 신속하게 대

응할 수 있으므로 공급사슬 성과를 향상시킬 것이다

[34]. 따라서 가설 1은 부분지지되었다. 
모형 3에서는 모형 2에서 조절변수인 OI와 상호작용

항(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곱)을 추가로 투입하여 분석
하였다. 모형 3에서 R²의 증가는 0.191(p<0.01)이었고, 
이는 조절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상호작용항과 
조절변수가 모두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이는 유사조절변수에 해당한다[27].

Fig. 2. moderating effect

유의적인 조절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조절효과의 양상을 

[그림 2]로 나타내었다. 
OI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정보교환이 공급사슬 성과

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이 변경되었다. 즉 OI가 낮은 경
우는 정보교환 증가에 따라 공급사슬 성과가 상승되지만 

OI가 높은 경우는 오히려 공급사슬성과가 하락하였다. 
즉 OI가 부(-)의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 반면 협력의 경
우는 OI가 정(+)의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통합과 
반응성의 경우도 OI가 정(+)의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OI의 효과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내부 및 외부 지식
을 결합하는 동적역량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동적 역

량과 OI의 상승작용이 가능하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10,22,37,38]. 단 정보교환의 경우는 OI의 조
절효과가 부(-)의 방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정
보의 교환은 OI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억제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가설 2는 지지되었다. 
모형 4에서 3원 상호작용항 중 ‘정보교환*개방형혁신

*공급불확실성(p<0.01)’ 과 ‘통합*개방형혁신*공급불확
실성(p<0.10)’ 의 항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
급불확실성이 높을수록 OI가 정보교환(혹은 통합)과 공
급사슬 성과 간의 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조절하고 있

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3은 부분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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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오늘날 글로벌 경영환경은 매우 역동적이고 불확실하

며 비즈니스 복잡성이 점차 증가하면서 공급사슬 경영은 

공급사슬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역

량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공급사슬의 성과는 결정

된다. 기업의 동적역량은 예측할 수 없이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기업이 보유한 자원들을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역량으로서, 경쟁이 발생하는 산업 내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쟁우위의 주요 원천이다. OI 활동은 
주로 외부 지식을 습득하고 지식 유입 및 유출을 촉진하

는 과정이므로 기업의 지식 동적 역량과의 적합성을 고

려해야 한다. 본 연구는 국내 코스닥 상장기업 178개 기
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공급사슬 동적역량, OI, 
공급불확실성이 공급사슬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급사
슬 동적역량 중 통합과 반응성이 공급사슬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OI
의 조절효과는 정보교환의 경우는 부(-)의 효과, 통합, 
협력, 반응성의 경우는 정(+)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셋
째, 공급불확실성을 추가한 3원 상호작용항 중 ‘정보교
환*개방형혁신*공급불확실성’ 과 ‘통합*개방형혁신*공
급불확실성’ 의 2개 상호작용항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첫째, 공급사슬은 개별 기업
단위가 아니라 공급사슬 구성 요소들 간에 이루어지는 

전체 프로세스의 최적화를 달성해야 하므로 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동적 역량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본 연

구의 실증분석 결과 확인하였다. 둘째, 비교적 업력이 짧
고 코스피 대기업보다는 자본력의 열세를 지니고 있어 

시장의 변화에 민감한 코스닥 기업에게는 외부지식을 흡

수하여 활용하는 OI가 유용하다. 왜냐하면 기술 개발 비
용은 증가하는 반면 제품 수명 주기는 줄어들어서 혁신

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OI를 강화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동적역량을 그에 맞추어 개

발하여야 하다는 점을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확인하

였다. 셋째, 자원의 제약이라는 여건 속에서 경영자는 무
한정 자원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없으므로 공급불확실성 

수준에 적합(fit)하도록 역량이나 혁신의 유형이나 수준
을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환경 불확실성이 낮은 기업
이 유연한 조직구조 설계에 투자를 집중하면 과투자의 

오류가 발생할 것이다. 넷째, OI, 동적역량, 공급불확실

성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은 OI와 동적 역
량이 정적(static)이고 독립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또한 기업의 상황과 연계가 되어 있어 공급불
확실성에도 적응할 수 있어야 하도록 경영자들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는 횡단적 조사 자료를 분석하였
으므로 자기기입방식으로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이나 타

당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
할 수 있도록 2차 자료나 종단적 자료를 수집하는 연구
가 향후 필요하다. 불확실성도 공급불확실성외의 차원도 
고려하고 공급사슬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직내

외 요인을 추가로 분석할 필요도 있다. 개방형 혁신으로 
인해 더 정교한 분석을 할 수 있고, 풍부한 지식기반을 
축적할 수 있다면, 개방형혁신이 조절변수라기보다는 기
업의 어느 특정 형태의 역량에 영향을 주는 선행요인일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OI 유형별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효과도 분리하여 분석하는 것도 
추후 연구방향으로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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